
2019년 희곡우체통 4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

<클로이>

삶의 경계와 더불어 연극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. 공간도 인물도 극적 설정과 

관점도…. 2019년 희곡우체통 4차 낭독회 선정작은 <클로이>입니다. 미국으로 입양

되었고 양아버지에게 총을 쏘았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다녀온 ‘클로이’ 가족과 그

녀를 인터뷰하러 간 국내 입양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입니다.

표면적으로 <클로이>는 중심이 사라진 시대에 국가라는 중심을 떠나 부유하는 디아

스포라에 대해 성찰하는 작품이지만, 이면에 더 큰 주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. 진

실을 알기 어려운 인간의 나약함, 친밀한 관계 속에 고인 해묵은 상처와 오해 등, 

그리스 비극 <오이디푸스왕> 이래 오랫동안 무대에서 고민해 온 연극적 고민이 녹

아있습니다. 희곡의 언어가 점점 단선적으로 흘러가고 연극성만 부각되는 시절이라, 

깊이와 문학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<클로이>의 발견이 반갑습니다.

그러나 그럼에도 희곡은 무대 공연을 전제로 한 글쓰기이고 그런 점에서 전반부의 

장황한 언어나 전개방식, 또 작품의 세계관을 부각시키기 위해 만든 극적 구조가 

아직은 설익었다는 생각도 듭니다. 희곡우체통은 그 설익음과 만만치 않은 가능성 

사이에서 관객 여러분과 함께 징검다리를 놓고 싶습니다. 배우들과 작품을 토론하

며 낭독회를 준비하고, 그 낭독회와 더불어 관객 여러분들과 작품의 가능성을 공유

하고자 합니다. 

4차 낭독회는 초여름인 6월의 어느 저녁 시간, 한 작가가 탄생하려고 하고 있습니

다. 관객여러분, 그 멋진 시간을 위해 국립극단 희곡우체통 낭독회로 저녁 나들이 

오십시오.  

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상시 투고제

도입니다. 동시대의 시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. 

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

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

하지만,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

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.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

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.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

함께 놓아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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